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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상수도 고액체납자, 보증보험으로 처분 유예 

□ 최근 용인시는 택지개발 등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수도수용가가 급증하는 추세이나 

경기 침체에 따른 체납사례도 증가함에 따라 8월부터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

상으로 보증보험증권제도를 운영함.

o 이로써 체납처분이 예고된 500만원 이상의 상수도체납자가 보증보험증권 담보 

제공 시 급수 정지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 및 분납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음. 

o 이는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금액 이

상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케 한 후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임.

□ 2009년 7월말 현재 용인시의 500만원 이상 상수도 고액체납자의 체납금은 전체 

체납금의 약 58%인 9억 9천만원으로 대중탕용과 영업용 업종 자영업자의 체납비

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o 이에 용인시는 서울보증보험증권(주)과 연 2.4%의 수수료를 조건으로 보증보험증

권을 발급하기로 협의함. 

□ 상수도체납액 보증보험증권제도 운영에 따라 500만원 이상 체납수용가는 보증보

험증권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세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용인시 상수도 사업

소에 제출하면 됨.

□ 이에 용인시는 보증보험증권제도가 수도요금분야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던 제도

라며, 경제 위기에 처한 수도수용가 입장을 고려한 시민 편의 행정 구현으로 체납

액 추징이 세외수입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임.

(용인시 상수도 체납액 보증보험증권 발급 운영,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관리과, 8/4)


